
 

 

   

태풍 21 호의 영향에 의한 오사카 현지 상황에 대하여 

 

지난, 9 월 4 일 간사이지방을 통과한 태풍의 영향으로 관광객 여러분들이 출입국 

및 체류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사이공항은 한때 전면 폐쇄를 하였으나, 신속한 복구작업을 통해 우선  

제 2 터미널부터 운행을 개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으며 조금   

이라도 빠른 시일 내 전면 복구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사카부내의 공항관련 이외의 철도 등의 교통기관, 도로, 관광시설 등은 

거의 평소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운항편수가 한정된 관계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각 시설과 관광지에는 태풍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객이 현저히 줄고 있으며, 숙박시설에도 많은 취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의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부디 현지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관광객 여러분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또한 간사이국제 

공항의 복구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타 주변공항을 이용한 오사카, 간사이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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